
기획특집 

       옥토로 개간하기 위해 버려야 할 
                                        비진리의 마음 17가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해 옥토밭, 가시떨기밭, 돌밭, 길가밭으로 분류하셨다.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해 많은 열매를 맺

으려면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며 딱딱한 흙을 부수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옥토로 개간하기 위해 버려야 할, 하나님께서 싫어하

시는 비진리의 마음을 17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나무의 큰 뿌리를 뽑아내면 수많은 잔뿌리가 따라 뽑혀 나오듯이 17가지 비진리의 마음을 빼내

면 신속히 진리의 마음을 이루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해 새해에는 더욱 풍

성한 열매를 거두길 바란다.

1

7

13

2

8

14

3

9

15

4

10

16

5

11

17

6

12

성경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아주 단단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은 하나님 능력을 

보아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늘 의심함으로 결국 사

망에 이르게 된다. 

간사함에서 비롯된 마음으

로서, 어떤 일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그때마다 이때는 이랬

고 저때는 저랬고 하며 금방 

말이 달라지면서 이유를 댄다. 

핑계나 변명을 잘하는 사람에

게서 흔히 볼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무례

한 모습이 나온다. 무례한 말

과 행동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자신에게만 

맞추어가니 하나가 될 수 없

다. 예(禮)에 대해 배우지 못해 

무례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당연히 져야 할 책

임이나 몫을 회피하는 마음이

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먹었느

냐고 물으시자 하나님과 하

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이 그 예이다(창 3:11~12).

자신이 잘못한 것은 숨기려

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말은 하고 

불리한 말은 하지 않거나, 자

신이 잘한 것은 불려서 말하

고 못한 것은 축소해 말하기

도 한다. 

내게 유익이 되거나 내 생각

과 마음에 맞을 때라야 상대

를 위해 희생하고 베풀어 주

는 마음이다. 특히, 주의 종과 

일꾼에게 이 마음이 있어선 안 

된다. 내 유익만을 구하니 피

해 주는 일들이 생긴다.   

무엇이 옳고 바른 줄 알면

서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물러서는 것을 말한다. 외적인 

압력이 오면 우유부단한 모습

으로 나오는데, 이는 자신에게 

올 불이익이나 해를 두려워하

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남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잘못된 일에 대해 자신이 했

으면서도 안 한 체한다. 다른 

사람이 누명을 쓰고 애매히 

고통을 당해도 모른 체하고, 

누군가 알고 지적하면 그제야 

실수했다는 등 변명한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

정받고자 하니 사람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사람은 사람 

있는 데에서는 거룩한 척하지

만 없는 데에서는 마음대로 

행동한다. 진정 믿음이 있다면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다.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

각하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

는 마음이다. 자신의 유익만

을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유익에 관계없는 일에는 ‘이 

일에 내가 상관해서 무엇하나’ 

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고 

잘난 체하며 자랑하고 뽐내

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 중 더 

안 좋은 모습은 자신을 잘 아

는 사람 앞에서는 감추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애써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거짓된 마음에서 비롯된 하

나의 모습으로, 어떤 잘못이

나 실수에 대해 이유나 구실

을 대는 것을 말한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경우도 있지만, 책

임을 면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명예나 권세를 취하고자 하

는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

미 머리된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머리로서 아랫

사람을 섬기는지, 대접이나 섬

김을 받고자 하는지 등을 점

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비

슷한 조건과 환경에서 상대가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진다. 겉으로보

다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

투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자신이 행한 만큼 인

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

한다고 생각할 때 생기며, 자

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고 생각될 때에도 틈타게 된

다. 이 마음으로 감정을 품다

가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 

한번 마음먹은 것을 이행하

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에 따

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마음

으로 여기에서 배신도 나온다. 

간사함은 마음에서 뽑아내야 

할 악의 큰 뿌리 중 하나이다.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

을 미워해 소외시키거나, 자신

을 지적하면 미워하고 외면한

다. 지적받기를 싫어하니 누

군가 진리로 권면이나 지적을 

하면 그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멀리한다.  

  강퍅한 마음

  돌려대는 마음

  무례한 마음

  비겁한 마음

  속이고 숨기는 마음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줄 수 없는 마음

  물러서는 마음

  모른 체하는 마음

  남의 눈치만 보는 마음

  무관심한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변명하는 마음

  머리되고자 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간사한 마음

  자기 생각대로 좇아 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

아름다운 천국을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소망하며…


